
￭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￭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명절    제목 :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  
성경: 신명기 16장 10-17절

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
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

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
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
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

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

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
막절을 지킬 것이요

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
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

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
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
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

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
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
를 뵈옵지 말고

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
라 (신16:10-17)

설날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.
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날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고, 세배를 

하고 제사를 드렸다. 새해 첫날이니 경건하고 정결하게 지내자는 의

미가 깃들여 있다.
하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시작하자는 뜻이 담겨 있고, 
세배를 하는 것은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자는 뜻이 담겨 있고, 제사

를 드리는 것은 경건하게 지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.
요즘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꺼림이 되는 것이 제사다. 다른 



것은 다 좋으나 음식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이 나

온다. 심지어는 설을 지내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보

고도 나온다. 물론 설날 싸운 것 때문에 이혼했다기 보다는 이미 오

래전부터 갈등이 누적되었는데, 설날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

런 갈등들이 표출되었을 것이다.
그러다보니 점점 설날 음식에 대해서 회피하는 지혜를 짜내는 모양

이다.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되면 곤란하다.

특히 기독교인들은 명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다.
먼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이니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. 제
사는 예배로 대체하고 집안의 신앙주가 예배를 인도하여 가정과 나

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.
만약 오늘처럼 설날이 주일인 경우에는 더욱 뜻 깊은 예배를 드릴 

수 있다. 성경에서 명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. (조상 보다는)

가정별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앞장서서 예배를 주관하고 준비

하고 순서를 맡기고 말씀과 찬송을 준비하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

지에 대해서 식구들과 의논한다면 무엇보다 뜻 깊은 명절이 될 것이

다.

다음으로 음식은 각자 조금씩 마련하든지, 아니면 외식을 통해서 해

결하면 좋다.(이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음식문화를 변경시킨 사람들

이 많다.)

다시 말해서, 명절이지 누구는 가사노동으로 고통 받는 날이거나, 
비용 때문에 힘겨운 날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이다.

세배는 그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

행사가 아닐 수 없다. 세배 하면, 세배돈만 생각나면 않된다. 귀성객



들이 오고가는 이유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함이다. 그러므로 특히 살

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.

살아계신 부모가 죽은 조상보다 더 중하다.

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은 설에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는 좀 소홀한 편

이다.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.
첫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.
둘째 레위인, 즉 성직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셨다.
셋째 객과 고아와 과부들, 즉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것을 명하셨다. 
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다.

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
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

그리하면,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,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고

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하셨다.

그러니 너는 즐거워하되,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다. 즉 명절에 스

트레스 받지 말고 가장 즐거워하라 하셨다. 
형편대로 즐거워해야 한다. 과도하게 지출함으로 어려워하지 말아야 

한다. 형편껏 준비해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요, 부담되는 것을 강요하

지도 기대하지도 말것이요, 각자 형편껏 준비해서 즐거워해야 할 것

이다. 
그리고 나만, 내 식구만 즐거워하면 온전히 즐거운 명절이 아니다. 
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. 특히 내 주변에 소외받는 자가 누구인지 

살펴서 그들과도 즐거워야 하나.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과 즐거

워야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.
그러면 명절에 오히려 갈등도 해소되고 복도 받게 된다. 아멘.





<찬양예배>
주제:   제목:    말씀: 


